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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몬스터주식회사>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떠올리기도 하고 뾰족뾰족한 

형태가 선인장을 닮아 있기도 하다. 이는 독일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아련 

작가가 기억 속 간직하고 싶은 다양한 존재를 흙으로 만든 작품이다. “어렸을 때 

보통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비 인형이나 사람 형상의 인형에서 묘한 공포감을 

느꼈어요. 주로 동물 모양의 인형을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또 부모님한테 

듣기로는 공갈젖꼭지에 굉장한 애착을 가졌다고 하더군요. 항상 손과 입안 감각을 

일깨우는 행위에서 안정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러한 행위가 지각 활동에 큰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녀는 현재 흙을 만지게 된 것도 어쩌면 유년 시절의 

성향과 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말을 꺼냈다. 

상상 속에서나 나올 법한 동물 친구들은 치열한 유학 생활을 거쳐 해외에 

정착하면서 느꼈던 고독과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 감성적인 노스탤지어를 

각각의 캐릭터로 치환해 표현한 것이다. 주변의 특정 인물, 친구, 가족 등 인생에서 

영향을 미치고 스쳐 지나간 인물들을 상징적으로 남기고자 했다. 그 예로 영국에서 

만난 데이비드 보위의 광팬인 친구를 오브제로 표현한 작품 ‘보위’, 전설적인 

디자이너 에토레 소트사스를 오마주한 작품 ‘챠오 미스터 에토레!’ 등 각각의 

작품에 담겨 있는 저마다의 스토리가 흥미롭다. 가장 최근에는 돌체앤가바나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디자이너를 

발굴해 돌체앤가바나 까사 컬렉션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자 시작한 프로젝트에서 

유일한 한국 디자이너로 발탁되는 영광을 누렸다. “작품 제작을 위해 시칠리에 

Play with Clay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을 담아 감각 놀이하듯 흙을 매만진다. 이아련 작가는  

도자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심미적 탐험가다. 
EDITOR 원지은

1

지난해 12월, 디자인 마이애미에서 선보인 기획 전시 <Curious Cr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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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레지던스에 머무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시칠리의 따스한 햇살과 바다 냄새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기억에 남아요. 돌체앤가바나가 추구하는 화려한 

문양, 톡톡 튀는 발랄한 색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게 

탄생한 작품 ‘DG Gen’D’는 강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시칠리 나무와 선인장, 

식물의 형태를 차용해 만들어갔고 돌체앤가바나만의 패턴과 색감을 입혀 

완성했다. 여기에 무언가를 소망하고 기도한다는 동양적인 관점을 담아 초를 꽂을 

수 있는 촛대로써의 기능을 더했다. “저는 기능성만 목적인 디자인은 그 속에 담긴 

예술가의 창의적인 영혼을 가린다고 생각해요. 아마 ‘Less is More’를 선호하는 

미니멀리스트보다는 개인적으로 ‘More is More’를 표방하는 맥시멀리스트 

성향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요. 제 작품 중 화병이나 머그 

형태를 지닌 것도 물론 있지만, 어떤 오브제를 만들 때 최대한 저만의 정체성과 

표현을 중시하며 최소한의 기능만 부여하고자 노력해요.” 이아련 작가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키아프 아트페어에 프랑스 갤러리 바지우를 통해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후 11월에는 뉴욕의 제이로만 갤러리에서 신작을 공개할 예정. 새롭게 

탄생할 재기 발랄한 표정의 동물 친구들이 기대된다. 

SPECIAL GIFT
이아련 작가에게 증정한 끌레드뽀 

보떼의 더 세럼은 피부 본연의 

힘을 일깨워 생기 있고 매끄러운 

피부를 완성시켜준다. 또한 

피부에 고르게 퍼지고 빠르게 

흡수되어 24시간 보습 효과를 

유지하고 피부의 길을 열어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를 높여준다. 

50ml, 30만원.

1,2 세상의 빛을 보기 직전 마무리 단계에서 촬영한 작품들. 3 돌체앤가바나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DG Gen’D’ 시리즈의 일부. 4 독일에 거주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아련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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